
더 가혹해진 억압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23) 

 

해방자 모세의 연고로 도리어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스라엘인들의 원망은 출애굽이 가져 올 항구적 

숭리와 번영은 생각지 않고 그 과정상의 일시적 어려움조차 인내하지 못하는 매우 근시안적 

행위였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우람한 산처럼 혼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초연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도 결코 성숙된 지도자의 모습이 못 되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이 같은 모습들이야말로 각 시대의 어둠을 뚫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노정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는 일반적 모습일 것이다.  

 

바로의 착각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바로에게 나아가 과감히 ‘내 백성을 내라’ 고 외쳤다. 

바로는 이 외침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반문한다. 고대 세계의 최대 왕국의 절대권력을 

가짐으로써 교만했던 바로가 애굽 신들도 아니요 한낱 노예의 신이 명하는 말씀을 무시하며 조소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노예 백성의 신은 경멸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강화된 경고  

인간적인 힘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 시도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일을 

쉬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래될 나쁜 결과에 대하여도 지적한다. 바로는 모든 

시대의 전제 군주들처럼 행동하여 일을 더 많이 시킴으로써 자유의 충동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한다.   

 

강화된 재앙 쌓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는 말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책한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불순한 목적의 선동과 

거짓말로 매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역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단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만들어 낸 부당한 청구로 여기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 패장들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패장들에게 그 백성에게 배당된 벽돌의 수를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히 

채우라고 비정하게 몰아친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커짐 

바로의 행동방식은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패장들이 자신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곤란에 빠지게 된 것과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의 광야예배 요구가 그 원인인 

것도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함과 더불어 이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여 달라고 요구한다. 

 

생각하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셨다. 이것이 바로와 같은 강팍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세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자신과 그의 백성들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10 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스라엘 패장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였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